BR6085

몰라보게 변한 한국


17-06-03

이스타 항공 (Eastar Air), 에어 부산 (Air Busan), 진에어 (JiN Air), 제주 에어 (jeju Air), 티 웨이 에어 (T’ Air): 이 중에서 생소하게 들리는 회사명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한국을 방문하신 지 좀 되셨군요. 이상의 항공회사들은 김포와 제주도를 내왕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입니다.  청주 같은 중간 크기의 도시에도 이와 같은 저비용 항공회사들이 여럿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저 비용항공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용한 티 웨이 항공기는 매일 두 자릿 수의 내왕 회수로 승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1:20분 발 비행기를 탔는데 출도착을 알리는 고지 스크린에는 티 웨이 항공사의 비행기만 해도 12:50분 발, 13:20 분 발, 13:25분 발 등 연속 승객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좌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유명대학교에서 중견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제자의 호의로 제주도에 2박3일의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양측의 창가에 질서 정연하게 들어서 있는 고급 건물들, 잘 가꿔진 자연 환경, 관광객들의 혼을 빼앗아 가는 듯 잘 계획된 관광코스 등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인구 60만 명의 제주도에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이 천만을 넘는다니 제주도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구당 평균 두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주도 특유의 해산물과 흑 돼지 요리는 한번 방문한 관광객을 다시 오지 않고는 못 베길 매력이었습니다. 여러 곳의 공연들이 관광객들을 매혹시켰지만 그 중에서도 3차원 동영상, 주몽왕국의 승마연기로 보여주는 승마 기술,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이 보여주는 곡예술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수가 줄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보도는 약간 과장된 보도인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관광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해녀 촌에서 금방 수확한 전복으로 만든 전복죽도 별미 중의 별미였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 꼭 제주도를 다시 찾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도 전에 보지 못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전 수도 육군 병원 옆을 지나 삼청공원 쪽으로 가면 관광지대가 나옵니다. 신혼 여행을 온듯한 젊은 남녀들이 전통한복을 입고 삼삼오오 산책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남녀한복을 한 시간 빌려 입는 데에 7,000원, 하루 빌리는 데는 30,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통한복을 입고 가면 경복궁, 창덕군 , 또는 민속 박물관등에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들어 갈수 있도록 한 것도 매우 창의작인 고안이었습니다. 그런 관광 촌에는 순수한 전통한식 식당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 일행이 들어간 전통 한식 식당에는 일본인들이 옆에서 진귀한 진짜 전통 한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관광객유치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도 어느 관광국에 못지 않게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잘 한다!!!”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끝
